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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박영준 기자] 먹는 즐거움을 마다할 사람은 거의 없다. 우리는 씹고 뜯고 마시는 일까지, 구강을 통

해 음식을 섭취한다.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저작기능이다. 즉 이가 건강해야 먹는

즐거움도 배가 될 수 있다.


보통 저작기능의 문제는 치아의 상실에서 오게 된다. 어린 나이에 영구치를 잃어버리는 경우에는

충치나 기타 질환 등이 나타나며,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불의의 사고 혹은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경

우가 있다.


이 때 영구치를 메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치과 시술이 틀니나 브릿지 혹은 임플란트다.

이 중 최근 가장 각광받고 있는 시술은 임플란트다. 임플란트는 다른 시술에 비해 주변 치아에 손상

을 주지 않으면서 자연 치아와 가장 비슷한 저작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. 


또한 심미적인 기능에서도 월등하다. 틀니나 일반 보철물에 비해 불편함도 적을 뿐만 아니라 치아

의 미적인 자연스러움이 임플란트가 사람들에게 각광받고 있는 이유다.


그러나 사람들이 임플란트를 선택하기 전 가장 고민하게 되는 것이 임플란트 후 관리에 대한 걱정



이다. 시술 후 임플란트 치아와 잇몸사이에 음식물이나 이물질이 끼어 염증이 생길 수 있으며, 세균

이 침투해 입 냄새가 발생하거나 건강 상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.


이와 관련해 강남 화이트스타일치과 치의학박사 김준헌 원장은 “임플란트 시술은 시술 후 관리를

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 그 수명이 정해진다”며 “평상시에도 치아위생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뿐만

아니라 정기적인 치과검진을 통한다면 반영구적인 사용이 가능할 수 있다. 이에 임플란트도 자기

치아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”고 조언했다.


이처럼 임플란트는 무엇보다 시술 후 관리가 중요하다. 시술 기법이 발달하고 물방울 레이저 등의

장비가 이용되면서 임플란트의 효과는 지속적으로 발전했지만, 올바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해 비

싼 시술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있다. 


임플란트 치아는 자연치아와 다르게 신경이 존재하지 않는다. 이에 염증이 발생해도 아프거나 하는

통증이 없다. 이는 잇몸이 부어오르거나 식사 시 음식에서 피 맛이 날 수도 있지만 쉽게 인지하기

힘들다. 때문에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이용해 치아에 남은 음식물을 말끔히 제거해주는 것이 좋다. 


정기적인 치아검진도 중요하다. 최소 6개월에 한 번씩은 치과에 방문하여 임플란트의 상태를 살피

고 스케일링 등의 치아위생 관리에 힘쓰는 한편 치아와 잇몸 사이가 벌어져 있다면 임플란트를 조

여 줄 필요가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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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[단독] 2PM “첫 단독콘서트 하러 왔어요” 


▶ 조안, 단아한 이미지 벗고 베이글녀 등극 


▶ 男女 데이트비용 누가 계산? 더치페이 기준은? 


▶ 장신영 또 결혼식? 초호화 웨딩드레스 자태 공개 


▶ 고아라 민낯 종결자 등극! “동안 외모 이 정도일 줄이야”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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